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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근태

● 경영컨설턴트

● 저서: <일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>, <중년 예찬>, 

                    <리더가 희망이다>, <몸이 먼저다>, <고수의 일침> 등 

통념에 저항하는 질문

좋은 질문 중 하나는 통념에 저항하는 질문이다. 

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물음

표를 붙이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. 공자

는 나이 마흔을‘불혹(不惑)’, 쉰을‘지천명(知天

命)’, 예순을‘이순(耳順)’이라고 했다. 마흔이 되

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, 쉰에는 하늘의 뜻을 알

고, 예순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

는다는 것이다.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

하는가? 난 이 말 안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한다. 아

니 어떻게 마흔이 된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는

가? 불혹이란 마흔이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

시기이니 더욱 조심하란 말이 아닐까? 

한근태의 <고수의 질문법> 중에서


